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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민주당 종교특별위원회, '믿음의 연대로 다시 세우는 민주주의' 비전 제시

"종교계와의 연대를 통해 사회 통합과 평화 실현할 것"

 

□ 더불어민주당 종교특별위원회가 종교 간 대화와 포용을

통한 사회 통합, 정의롭고 안정된 민주주의 실현, 국가적

위기 극복을 위한 신뢰와 연대를 목표로 공식 출범한다.

□ 이번 발대식을 기점으로 종교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,

종교 간 화합과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

가 본격화될 예정이다. 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종교

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협력

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.

□발대식에는 김병기, 김병주, 송기헌, 이용선 의원이 공동

위원장을 맡아 ▲종교 간 화합과 사회통합 실현 ▲헌

법수호와 종교의 사회적 역할 강화 ▲국민과 함께하는

종교정책 수립 등 주요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.

더불어민주당 종교특별위원회,

3월 6일 출범식 개최

종교특별위원회 보도참고자료

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시 2025. 3. 5.(수) 14:00

위원장
김병기(천주교), 김병주(불교), 

송기헌(개신교), 이용선(총괄)
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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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더불어민주당 종교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전국 단위 종교

계와의 간담회,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

적극 반영하고, 종교계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

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

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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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첨부]
1. 출범식 포스터 1부  끝.

     


